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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여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배도 고프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으러 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2절

전도하신 예수님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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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개 생수를 줄 수 있나요?”

“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여러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 본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모두 맞게 말하자,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생각했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1)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리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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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여인의 전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의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 많은 사람

에게 전도했습니다. 

여인이 떠난 후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가져 왔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232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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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에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다음 빈 칸에 적어 보세요.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10)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죗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하니

(사도행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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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입으로 먹는 양식 이외에 영혼이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다음 중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골라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영혼의 양식을 먹었는지 다음 빈칸에 채워 보세요.

(            ) (            ) (            ) (            )

       지금 나의 영혼은 양식을 먹어 건강한가요? 아니면 배가 고픈가요?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먹는 양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지

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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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에게도 전도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어떤 목사님이 히틀러의 정권에

반대한 죄로 감옥에 갇혀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치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랫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던 

히틀러가 애통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감옥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몹시 나쁜 사람들이라 해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